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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erformed a meta analysis on 26 studies (N=3,400) published from 2001 to 2015 concerning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who hav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nd depression. 
This study examine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effect size of the coefficient for 8 variables (sex, age, 
sample size, anxiety, acculturation stress, social support, self-esteem, intervention program) which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PTS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se 
effect sizes by sex, while the effect size was higher among the studies with a larger female sample (more 
than 200 refugees) than those with a smaller male sample (less than 200 refugees). The largest effect 
size was found for acculturation stress (=.235), followed by anxiety (=.104), social support (=-.091), 
and self-esteem (=-.076). The average effect size of the intervention program was insignificant (=.031, 
95%, CI:-.1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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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1999년 100명에서 시작

해서 2002년 1,000명을 넘어선 이래 2010년에는 

20,000명을 넘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1년 말 김

정은 체제의 엄격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기

준 28,054명이다(2015. 9. 17. Statistics Korea, 

North Korea Statistics).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특수

성을 반영한 심리척도 개발 및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용 

PTSD(Kang, 2001; Yoon, et. al., 2007) 척도개발 2편, 

정신건강(Shin, et. al., 2010) 척도개발 1편, 개입프로

그램의 효과성 검증 연구 8편(Ko, 2010; Kim & Choi, 

2013; Kim, 2012; Kwon, 2007; Kim, et. al., 2014; 

Lee, 2008; Choe & Son, 2011; Cho, 2013)으로 상당

한 양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1년에서 2015년까지 

북한이탈주민의 트라우마 관련 연구 주제들을 분류해

본 결과, 주로 외상경험 16편(38%), 우울 17편(40%), 

불안 14편(23%), 문화적응스트레스 4편(10%), 방어

기제나 신체화 관련 기타 정신건강 19편(45%),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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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5편(12%), 회복탄력성 8편(19%), 낙관성 2편

(5%), 자존감 7편(17%), 치료프로그램 3편(7%)이었

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관련 연구 중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는 우울(24편)과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47편)이다. Kim & Yoo(2010)에 의하면, 북한

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는 남한사회 적응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신체 및 정신건강, 심리사회적 

적응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증 유병률은 14.9%(Kim, 

2006)에서 81.0%(Lee, et. al., 2001)까지,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의 경우, 5.7%(Kim, 2000)에서 

56.0%(Lee, et. al., 2001)의 유병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Kang, 2001; Kim, 2008; Yoo, 2006) 외상경험(Kim, 

et. al., 2010; Roh, 2001; Rho & Won, 2000; Son, 

2010; Yoo, 2009; Yoo, 2006; Cho, 2005; Cho, et. al., 

2009)이나 사회적 지지(Kang, 2008; Kim, 2012; Roh, 

2001; Eom & Lee, 2004; Eom, 2005; Lee & Bae, 

2006)와 같은 특정변인에 국한된 설명을 하고 있어 북

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관한 종합적인 결론 도

출 및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 개입 전략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

해야하는 지가 불명확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간과된 

요인들을 살펴보지 못할 수 있다. 메타분석은 효과적인 

근거의 통합방법으로 수년간에 걸쳐 축적된 연구들을 

요약하고 분석하는 통계방법으로 연구들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종합하는 정량적인 분석방법이다

(Song, 2006).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관련 변인들

에 대한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해석을 위해서 기존의 북

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가 필요

함을 말해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개입을 위해 먼저 PTSD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

인과 중재변인을 파악하고 그 효과에 대해 면밀히 파악

해보아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에 축적된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메타분석을 적

용하여 우울과 PTS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PTSD와 우울 연구가 

시작된 2000년 이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에서 발표된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에 관한 학술지 게

재 논문 및 석�박사 논문 등을 수집, 분석, 종합하여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때 

PTSD와 가장 공존률이 높은 것은 우울로 본 연구에서

는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을 PTSD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인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종속변인으로 분석해볼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 관

련 영향요인에 초점을 두고 관련 연구를 진행한 연구물

을 종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PTSD에 영향을 미

치는 유의한 변인은 무엇인지, 관련 변인들의 평균효과

크기, 변인의 효과크기가 연구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과 PTSD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유사한 연구들

의 반복된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고 향후 우울과 PTSD에 

관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 예방을 위한 임상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

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및 

PTSD의 예방 및 개입방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

움을 줄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우울, PTSD에 

관한 학문적 시사점과 치료 방안에 대한 실천적 및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

로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 영향력 변수를 확인하

고, 관련 변인들의 평균효과크기, 변인의 효과크기가 연

구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메타

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의 효과크기를 비교함으로써 보

다 영향력이 있는 변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대한 

연구결과는 어떠한가?

2.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대한 성별의 효

과 크기는 어떠한가?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

에 대한 성별의 효과크기는 연구대상(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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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성인), 샘플크기(200미만/200이상)에 따라 

달라지는가?

3.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관련변인(불안, 문화적응 스트레스)과 긍

정적 관련변인(사회적 지지, 자존감)의 효과크기

는 어떠한가?

4. 북한 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를 위한 개입 프로

그램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Ⅱ. 문헌고찰 

1.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증에 대한 연구는 조사지역이

나 연구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조사지역

별 특성에 따라 중국 체류 북한이탈주민(Lee, et. al., 

2001), 남한거주 통일부 하나원 교육생(Kim, 2010; 

Han, 2001), 지역사회 거주(Kim & Yoo, 2010; Eom, 

2004; Cho, 2005)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 연구대상의 크기에 있어서도 100명 이하(Han, 

2001), 100-200명 이하(Eom, 2004; Lee, 2001), 

200-300명(Cho, 2005), 1,000명 이상(Kim & Yoo, 

2010; Kim, 2010)으로 매우 다양하다. 우울증의 측정

도구는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Kim, 2005; Kim, et. al., 2008; 

Kim, 2012; Park, 2006; Eom, 2004; Lee & Park, 

2011; Han, 2001; Hong, 2014; Kim, et. al., 2011; 

Jeon, et. al., 2008; Park, et. al., 2015),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Cho, 2005; Song, et. al., 

2011)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밖에도 우울증을 정신건

강 척도의 하위척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MMPI(Kim, 

2010), SCL-90R(Kim & Jun, 2010; Choi & Kim, 

2011), HSCL-25(Kim & Yoo, 2010; Kim, 2006; 

Lee, et. al., 2001)로 측정하고 있었다. CES-D가 가장 

많았지만 외국 기준 절단점인 16점을 기준으로 한 연구

(Park, 2006), 우울의 경중수준에 따라 21-25점으로 

세분화시킨 연구(Kim, et. al., 2008; Jeon, et. al., 

2008), 21점 이상으로 본 연구(Han, 2001), 25점 이상

만 본 연구(Kim, 2005; Eom, 2004), HSCL의 경우 불

안과 우울을 동시에 보거나(Kim & Yoo, 2010; Lee, 

et. al., 2001) 우울만 본 연구(Kim, 2006)들도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에 대한 유병률의 차이는 조사지역, 연구대상, 측정

도구 및 측정방법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2002년에서 2003년 하나원 교육생 821명을 대상으

로 한 MMPI-D척도는 연령에 따라 우울 수준의 차이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50대가 20대보다 높았다(Kim & 

Jun, 2003). CES-D 25점 이상으로 임상적 우울증을 

진단하였을 때, 남한 거주 1년 이상 북한이탈주민 367

명 중 30.5%의 남성과 34.7%의 여성이 우울증이 있었

다(Jeon, et. al., 2008). 여성보다 남성의 우울증이 더 

심하다는 주장도 있고(Kim & Jun, 2003), 북한이탈주

민의 우울증상 정도에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Jeon, et. al., 2008). Cho, et. al.(2005)은 

3년 추적 연구에서 처음에는 여성의 우울증이 심하나 

남한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남성의 우울증상이 심해

졌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연령이 높은 집단, 북한에서 결

혼한 경험이 있는 집단 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수

준이 높았다.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수준은 연령

과 성별, 결혼 유무, 정착기간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Cho & Yoo 

(2006: 63)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

이고 적절한 개입대상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Lee, et. al. 

(2001)의 연구에서는 81.0%가 우울을 호소하였다. 

2000년 말-2001년도 초에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

주민의 29.0%가 우울 임상군으로 보고되었으며(Han, 

2001), 탈북 여성 1,465명 중 27.4%가 MMPI-2 프로

파일의 하위유형의 하나인 2-7-0 프로파일로써 우울

과 불안,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편감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을 보였다(Kim & Oh, 2010). 남한 거주 북한이탈

주민의 경우 Cho(2005)의 연구에서는 54.7%가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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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증상을, Kim(2005)의 연구에서는 38.1%가 우울 

임상군에 속하였으며, 남한 정착 평균 17개월이 지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우울 및 불안은 

약 48.0%의 유병률을 보였다(Kim, et. al., 2010). 이

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남한사회 정착 북

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Kim & 

Oh, 2010; Han, 2001)보다 높은 우울수준을 보인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증은 남한 정착 이후에도 지

속되며, 오히려 악화된다고 보고되기도 한다. 

Roh(2001)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이 

남한 정착 후 2~3년에 가장 열악해진다고 하였으며, 북

한이탈주민 3년 추적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은 점차 심해졌으며 이때 탈북과정의 심리적 외상보다

는 남한 정착 후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Cho, et. al., 2005). 다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주민은 남한 정착 초기에 높은 우울 증상이 점차 낮아지

다가 2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다시 악화하는 U자형 곡선

을 보였다(Lee & Eom, 2003).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거주 기간이 길수록 우울증상이 감소하거나(Kim, 

2005), 큰 관련이 없었다(Kim, 2006).

인구사회학적 변인 이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긍

정적 관련 변인은 자아존중감(Kang, 2008; Kim, et. 

al., 2012; Rho & Won, 2009; Park, 2006; Lee & Bae, 

2006), 적응유연성 혹은 탄력성(Lee, 2013), 생활만족

도(Kim, 2012; Lee & Eom, 2003), 사회적 지지

(Kang, 2008; Roh, 2001; Eom & Lee, 2004; Eom, 

2005; Lee & Bae, 2006)였고 부정적 관련변인은 문화

적응스트레스(Kim, et. al., 2012; Lee, 2013; Cho, et. 

al., 2009; Hong, 2014), 외상경험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Kim, et. al., 2010; Roh, 2001; Rho & Won, 

2009; Son, 2010; Yoo, 2009; Yoo, 2006; Cho, 2005; 

Cho, et. al., 2009) 등이었다. 그 밖에도 북한 내에서의 

심리적 외상이 많을수록 남한 사회에서 스트레스 경험

이 많을수록 건강이 나쁜 집단,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수준이 높았다(Cho, 

2005). 또한 적응스트레스 중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차원이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Kim, 2006). 남한 문화지향성을 중심으로 적절하

게 대처하면서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갖는 것이 우울감을 

낮추었다(Chae & Yhi, 2004).

2.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장애 연구 중 PTSD에 대한 연

구는 가장 빈번이 다루어지는 주제 중 하나이다. 북한

이탈주민들은 북한 내에서는 ‘처형 장면이나 아사자, 

구타, 정치적 과오로 처벌 받는 것을 목격’하는 경험을, 

탈북과정에서는 ‘발각이나 낯선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

나 ‘북한당국이나 국경수비대의 검열’과 같은 외상사건

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 2001).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북한에서는 ‘식량부족으로 인한 생명의 위

협’, ‘교화소나 감옥 투옥’, ‘심하게 매를 맞거나 질병으

로 인한 생명의 위협’, ‘정치적 과오로 인해 사상성을 

의심받는 것’, 탈북과정에서는 ‘은닉’, ‘물 부족’, 국경에

서 ‘북한 경비병이나 안전원에게 검열 당하는 것’을 자

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n & Yoon, 2004). 북

한이탈주민의 PTSD는 하나원 퇴소 후 지역사회로 정착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ark(2007)에 의하면, 서

울과 인천 거주 북한이탈주민 총 115명 연구 참여자 모

두가 한 가지 이상의 대인 관계적 외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93.0%가 2개 이상의 외상 경험이 있었

다. 북한이탈주민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한 Kim & 

Yoo(2010)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평균 외상 경

험 수는 4.93이었으며 탈북과정에서의 평균 외상경험 

수는 3.03이었다. 

2000년대 초기 연구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full 

PTSD와 partial PTSD의 88.0%가 3년 사이에 회복되

었고 유병율이 27.0%에서 3년 뒤 4.0%로 감소한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Hong, 2004). 2008년도에 남한에 

입국한 통일부 하나원 여자 교육생 1,465명을 대상으로 

MMPI-2 PK 프로파일을 통해 PTSD 비율을 추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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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Kim & Oh, 2010)에서는 전체의 25-30% 정도 PTSD 

증상을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 특성별 PTSD

는 중국 체류 북한이탈주민(Yoo, 2006; Lee, et. al., 

2001), 남한거주 통일부 하나원 교육생(Kang, 2001; 

Kim, 2010), 지역사회 거주(Suh, 2006; Kim & Yoo, 

2010)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샘플 수에 

있어서도 100명 이하(Kang, 2001; Yoo, 2006; Lee, 

2004), 100-200명(Suh, 2006; Lee, et. al., 2001), 

1,000명 이상(Kim & Yoo, 2010; Kim, 2010)으로 매우 

다양하다. partial PTSD를 포함시켜서 PTSD를 분류한 

연구(Yoo, 2006; Suh, 2006; Hong, 2004)를 제외하

면 대부분 PTSD 유무를 통해서 진단하고 있다. PTSD

의 측정도구는 Clinician-Administered PTSD Scale 

(CAPS), Impact of Event Scale(IES-R; Song, et. al., 

2011), SCID-PTSD(Cho, et. al., 2010),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PDS; Kim, 2012; Rho & Won, 2009; 

Son, 2010), Harvard Trauma Questionnaire (HTQ: 

Lee, et. al., 2001), DSM-진단기준(Kim & Yoo, 2010; 

Kim, et. al., 2010; Kim & Jun, 2009; Hong, et. al., 

2006; Jeon, et. al., 2008; Lee, et. al., 2011), 외상사

건 척도만 북한이탈주민용으로 하고 DSM-Ⅳ의 기준

을 따르고 있는 연구(Son, et. al., 2010; Yoon, et. al., 

2007), MMPI-PTSD(Yoon, et. al. 2007, Song, et. 

al., 2011), PAI 하위요인(Yoo, 2006), MMPI-2로 추

정(Kim & Oh, 2010)하여 분류하는 방식도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문제는 연령, 성별, 교육수

준, 정착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과 인천 거주 북한

이탈주민 11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

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07).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

으로 한 Kim & Yoo의 연구(2010)에서 외상 후 스트레

스장애의 유병률은 8.7%였으며 여성(10.2%)의 경우 남

성(4.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 

Yoo, 2010). 이들 선행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여성이 남

성에 비해 PTSD 유병률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지역사회 진출 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기간에 따라 

PTSD 유병률의 추이 또한 차이가 있다. 남한 거주 3개

월 이상이 된 북한이탈주민 133명을 연구한 결과(Suh, 

2006) 45.1%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 군으로 나

타났으며 2007년도에 입국하여 남한에 정착한지 평균 

17개월이 지난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은 5.2%로 전체 500명 중 26명이 PTSD로 보고

되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은 2000년도 입

국하여 지역사회에서 1년 정도 거주했던 북한이탈주민

들의 입국 초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 25.5%와 

비교해 볼 때 감소하였다(Kim, et. al., 2010). Hong 

(2006)은 2000년에 입국한 20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외상의 종류와 PTSD에 대해 3년 추적연구를 

실시하였는데 3년 후 연구대상의 PTSD 88.8%가 3년 

사이에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7년 후에 동일한 대상

에게 추적연구를 실시한 3차 연구 결과 106명 참여자

중 1.9%인 2명만이 PTSD인 것으로 보고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보

여 주었다(Cho, et. al., 2009). 

인구사회학적 변인 이외의 PTSD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외상경험(Kang, 2001; Kim, 2012; Cho & Kim, 

2010), 문화적응스트레스(Kim & Jung, 2012), 우울 및 

불안(Kang, 2001; Kim, 2008; Rho & Won, 2009), 반

추(Kim & Jung, 2012; Kim, 2011), 적응유연성 혹은 

탄력성(Kim, 2011),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Kim, 

2011; Rho & Won, 2009), 사회적 지지(Kim, 2012) 등

의 변수였다. 2012년 서울과 경기도 지역 거주 북한이탈

주민 9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 Jung, 2012)에서

는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과 의도적 반추에 따른 외

상 후 성장과 문화적응이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 및 절차 

1) 자료검색

논문검색은 학위논문, 전문학술지, 해외학술지, 정책연

구보고서 등이었는데 첫째, Korean studie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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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System(Kiss), DBpia,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 서비스(Riss4U)의 데이터베이스, 국회 도서

관의 데이터베이스 등 국내외 학술지 검색 사이트에서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우울(감)”, “무

망(감)”, “외상(trauma)”, “외상 후 증상”, “외상 후 스

트레스”, “PTSD”, “North Korean Refugee”, “North 

Korean Immigrant”, “North Korean Youth”, “North 

Korean Defector”로 검색하였다. 연구 시기는 2001년

에서 2015년까지로 하였으며 그 결과 석 박사 학위논문 

17편, 국내 등재(후보)지 17편, 해외 journal 6편, 정책

연구보고서 4편이 검색되었다. 1차 검색 결과 r값을 포

함한 상관연구만 포함하였고, 2차 제외기준은 질적 연

구이거나, CES-D, BDI, SCL-90 이외의 척도를 사용

하였거나, 상관계수가 부재, 척도의 신뢰도가 부재한 

연구,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이 부재한 연구는 제외하

였다. 

 둘째, 연구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연

구를 한 논문들이며, 메타분석의 특성 상 질적인 연구

(Yoo, 2012)는 제외하고 수량적인 형태로 제시된 상관

관계로 설명한 자료를 선정하였다. 이에 미술치료를 통

한 PTSD 효과성 검증이지만 사례연구를 통해 변화를 

본 경우(Lee, 2008), PTSD를 종속변수로 하였지만 통

계자료가 없는 경우(Kim, et. al., 2012; Kim, et. al., 

2014; Nam, 2012; Lee & Park, 2011; Cho, et. al., 

2011; Han, et. al.. 2015; Kim, et. al., 2015), 우울이

나 PTSD를 종속변수로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보려고 

하는 독립변수와의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Kim & Jun, 

2010; Kim & Oh, 2010; Kim, 2010; Kim, 2012; Choi 

& Kim, 2011; Emery, et. al., 2015; Jun, et. al., 2015; 

Shin & Lee, 2015), K-CBCL, HSCL, PAI, SCL-90R, 

단순 질문을 통한 패널조사 등과 같이 단독 우울 점수가 

없는 경우(Ko, 2010; Kim, 2006; Kim & Shin, 2010; 

Mook, 2007; Shin, et. al., 2004; Shin, et. al., 2010; 

Yoo, 2006; Lim, et. al., 2010; Lee, 2005; Lee, 2014; 

Cho & Kim, 2010; Kim, et. al. 2015), 독립변수가 그

림반응과 같이 메타분석에 부적절한 경우(Kim, 2011), 

동일한 자료로 종단연구를 한 경우(Jun, et. al., 2006)  

등의 자료는 배제하였다.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에 있어

서도 통제집단이 없는 실험연구의 경우 모든 참가자들

의 점수가 있어야 메타분석에 필요한 ES를 측정할 수 

있는데 사용가능한 통계자료가 없는 연구(Oh, et. al., 

2008), 통계자료가 전혀 없는 연구(Lee & Joo, 2014)

도 삭제하였다. 

셋째, 선정된 분석대상 중 학술지와 학위논문에 중복 

게재된 논문은 학위논문의 연구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연구가 학술지 논문에 편중되지 않도록 학위 논문은 공

식적으로 출판된 연구가 아니지만, 메타분석을 수행할 

때 그 결과가 과장되어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적절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Kim, et. al., 2012). 이

에 학위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한 경우(Son & Chang, 

2014) 학회지는 배제하고 학위논문으로 하였다. 최종 

26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수집

자료분석 결과 우울관련 척도는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해밀턴 우울척도(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HAM-D) 등으로 축약이 되

었으며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는 CES-D, BDI, HSCL-D, 

MMPI-D, SCL-90R 등이었다. 이중 CES-D를 사용한 

연구가 많았는데 BDI와 CES-D의 하위척도 검토 결과 

이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두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

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이 두 척도의 신뢰도가 

Cronbach α .75 이상인 연구들(Kim, et. al., 2012)은 

모두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 중에서 다시 독립변

수들을 정리한 결과 인구배경학적 변인(성별, 연령), 양

적변수 상관, PTSD, 남북한 자료, 미술치료, 회귀분석 

등의 연구들이 있었다. 연구대상에 있어서 성인과 청소

년이 중복된 경우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은 청소년으

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PTSD 관련 측정은 복합 PTSD는 포함시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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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S, PDS, DSM기준, 일관되지 못한 척도를 쓰고 있으

며, 상관계수 등이 표기 되지 않았거나 인구사회학적인 

통계 또한 광범위하였는데, 척도로 구성된 PTSD의 경

우에도 외상경험의 차이가 있을 뿐 PTSD 진단을 DSM

을 기준으로 한 경우는 모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수

집된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변인들을 분류한 결과 

인구배경학적 변인, 양적변수와의 상관 및 회귀분석, 

PTSD, 남북한 자료, 미술치료 등의 연구들이 있었다. 

이 중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선정한 것은 

인구 배경학적 변인으로서 성별, 연구대상, 샘플크기였

고 우울과 PTSD의 부정적 관련변인으로서 불안과 문화

적응 스트레스, 우울과 PTSD의 긍정적 관련변인으로

서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그리고 우울과 PTSD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었다. 특히 성별의 경우 

가장 다양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어, 종속변수의 종류

(우울/PTSD), 연구대상(청소년과 성인/성인), 샘플크

기(200명 미만/200명 이상)를 조절변수로 하여 효과크

기를 각각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에 있어서 성인, 청소

년이 중복된 경우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은 청소년으

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2. 분석방법

1) 자료의 코딩 및 분석

일련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조사대상(성별, 연령, 

정착기간 등), 발행연도, 표집 수, 출처, 독립변인, 종

속변인, 통계치(t/F or r, 베파 등)로 코딩하였다. 메

타분석은 MIX pro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효과크기

와 연구의 동질성을 분석하였다. 각 연구들의 효과크기

를 비교하기 위해 상관계수 r을 표준화한 Fisher’s Z값

을 이용하였다. 상관계수 대신 집단 간 평균과 표준편차

가 제시된 연구들은(예: Kim, et. al., 2010; Kim, 2010; 

Han, 2001) 효과크기 d 값을 먼저 산출한 후, 이를 상관

계수 r과 Fisher’s Z로 환산하였고, 집단의 사례수가 제

시된 연구들은(예: Kim, 2004; Kim, 2008; Yoo, 2006) 

로그화 된 승산비를 이용해 효과크기를 산출한 후 이를 

효과크기 d로 변환한 다음 r과 Fisher’s Z로 환산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효과크기를 보고할 

때에는 해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이를 다시 상관계수 r

로 변환하였으며, 산출된 효과크기에 대해서는 95% 신

뢰구간에 따라 통계적 유의미성을 판단하였다. 상관계

수 r에 대한 효과크기는 0.1 이하가 작은 효과크기, 

0.25가 중간 효과크기, 0.4 이상이 큰 효과크기로 해석

된다(Cohen, 1977).

또한, Q 통계치와 I2 값을 통해 연구물들의 효과크기

에 대한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Q 통계치의 경우 

χ2 분포를 이용하여 유의확률(p)을 제시하므로 객관적

인 판단을 하기 용이하지만 효과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연구의 수에 민감하여, 사례수나 연구의 수가 적을 때

에는 검정력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의확률을 .05가 아닌 .10으로 높여서 적용하였다

(Song, et. al., 2001).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대

적으로 척도나 연구의 수에 민감하지 않은 통계량인 I2

을 함께 제시하였다. Q 통계치는 유의수준이 0.05 미만

일 때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I2 통계량은 50% 이상일 

때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메타분석 연구에서

는 효과크기 산출 대상이 되는 자료들이 얼마나 동질적

이었는지를 판단하고, 이질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하위집단 분석이나 

메타 회귀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집

단 분석을 통해 이질성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효과크기의 정확성은 각 연구의 사례 수에 비

례한다는 가정 아래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는데, 본 연

구에서는 동질성이 만족된 경우에는 고정효과 모형

(Fixed effect model)을 적용하여 효과크기에 역분산 

가중치(inverse variance weight)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

을 적용하여 가중최소제곱 추정법(weighted least 

squares)에 의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분석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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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name N subjec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1 Kang(2001) 95 adolescents+adult PTSD anxiety

2 Kwon(2008) 6 adolescents+adult depression intervention program

3 Kim, K(2004) 151 adult depression sex

4 Kim, B(2008) 46 adult PTSD sex, anxiety

5 Kim, Kim, Lee, Kim, Kim, Kim, Bsa, Choi(2011) 144 adolescents+adult depression sex

6 Kim, Choi(2013) 70 adult PTSD intervention program

7 Kim, Jeon, Cho(2010) 500 adult PTSD sex

8 Kim, Lee, Lee, Kim, Shin, Lee(2014) 21 adult depression intervention program

9 Kim, J(2012) 97 adolescents+adult depression sex

10 Kim, H(2010) 205 adult PTSD sex, social support

11 Rho, Won(2009) 105 adolescents+adult depression, PTSD anxiety, self-esteem

12 Park(2006) 85 adolescents+adult depression sex, self-esteem

13 Eom(2005) 260 adolescents+adult depression social support

14 Eom, Lee(2004) 134 adolescents+adult depression social support

15 Yoo, S(2009) 200 adult depression, PTSD sex

16 Yoo, J(2006) 65 adolescents+adult PTSD sex

17 Lee, Bae(2006) 104 adolescents+adult depression sex, social support, self-esteem

18 Lee, C(2013) 116 adolescents+adult depression acculturation stress

19 Cho, Kim, Yoo(2009) 106 adolescents+adult depression sex, anxiety, acculturation stress

20 Cho, Jeon, Yoo, Um(2005) 150 adolescents+adult depression sex

21 Chae, Han, Hur, Kim(2003) 145 adolescents+adult depression sex

22 Choi, S(2009) 149 adolescents+adult depression sex

23 Han(2001) 63 adolescents+adult depression sex

24 Hong, Yoo, Cho, Um, Ku, Sae, An, Min, Jeon(2006) 151 adult PTSD sex

25 Hong, Jeon, Lee, Kim, Han, Min(2005) 200 adolescents+adult PTSD sex

26 Song, Yoo., Kang,. Byeon, Shin, Hwang, Lee(2011) 32 adolescents+adult depression sex

Table 1. List of research paper included from meta analysis

메타분석에 포함된 26편의 연구는 국내에서 출판된 

연구 25편과 해외에서 출판된 연구 1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출판년도는 2001년에서 2014년까지 총 14년간 

발표된 논문들이고, 사례 수는 6명에서 1200명까지 다

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성인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

는 8편이었고, 나머지 18편은 모두 청소년과 성인이 포

함된 연구들이었다. 종속변수 중 우울과 PTSD를 모두 

포함하는 연구는 1편, 우울만을 포함하는 연구는 17편, 

PTSD만을 포함하는 연구는 8편이었다. 독립변수로서 

성별을 포함하는 연구는 18편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적 

관련변인 중 불안을 포함하는 연구는 4편, 문화적응 스

트레스를 포함하는 연구는 2편이었고, 긍정적 관련변

인 중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는 연구는 4편, 자기 존중감

을 포함하는 연구는 3편이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3편이었다. 

2. 메타분석 결과

1) 성별의 효과크기

성별을 포함하는 18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북한이탈

주민의 우울과 PTSD에 대한 성별의 효과크기를 분석해 

보았다. 우울과 PTSD를 모두 포함한 연구가 2편(Rho 

& Won, 2009; Yoo, 2009)이었기 때문에, 성별의 효과

크기 분석에 사용되는 논문 수(k)는 20개로 산정되었

다. 평균 효과크기는 -.006으로 산출되었으며 95% 신

뢰구간이 -.014에서 .001로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이

탈주민의 우울과 PTSD가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효과크기의 동질성 통계량을 살펴보면 

Q=61.789(p=.000), I2 =69.25로 동질성이 만족되지 

않았다. 이에, 종속변수의 종류, 연구대상, 샘플크기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효과크기를 각각 산출해 보았다. 

우선 종속변수의 종류에 따른 성별의 효과크기를 살펴

보면, 우울을 포함하는 13편의 논문에서 산출된 평균 

효과크기는 -.003으로 PTSD가 종속변수에 포함되었

을 때와 비슷하게 나타났고, 95% 신뢰구간은 -.017에

서 .010으로 성별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효과크기의 동질성 통계량을 살펴보면 Q=1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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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geneity statistics
k N

effect size

Q p I2  95% CI

total 61.789 .000 69.25 20 2,943 -.006 -.014 .001

dependent variable

depression 19.956 .068 39.87 13 1,576 -.003 -.017  .010

PTSD 17.024 .009 64.76 7 1,367 -.025 -.046 -.004 

subject

adolescents+adult 22.242 .035 46.05 13 1,490 -.005 -.019  .009 

adult 28.501 .000 78.95 7 1,453 -.020 -.041  .001

sample size

200 ≥ 21.687 .085 35.44 15 1,638 -.004 -.016  .009 

200 ≤ 22.872 .000 82.44 5 1,305 -.034 -.058 -.009 

k: number of studies, N: total number of case,  : effect size given the weight, CI: Confidence Interval

Table 2. Effect size of gender(male=1)

(p=.068), I2=39.87로 동질성이 만족되었다. 그러나 

PTSD를 종속변수로 하는 7편의 논문에서 산출된 성별

의 평균 효과크기는 -.025, 95% 신뢰구간이 -.046에

서 -.004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이는 성별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PTSD가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

다. 구체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PTSD에 취약한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Q 통계량은 17.024 

(p=.009), I2은 64.76으로 동질성이 만족되지 않았다. 

이는 PTSD 내에 성별의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변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에 따

라 성별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13편의 연구에 평균 효과크기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005, 95% CI [-.019 

.009]),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7편의 연구에서도 평

균 효과크기가 유의하지 않았다( =-.020, 95% CI 

[-.041 .001]). 이는 청소년과 성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모두에서 우

울 및 PTSD에 대한 남녀 차이는 보고되지 않았음을 의

미한다. 동질성 통계량을 살펴보면 청소년과 성인을 모

두 포함하는 13편의 논문은 동질성이 어느 정도 만족되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Q=22.242, p=.035, I2=46.05),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7편의 연구는 동질성이 만족되

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Q=28.501, p=.000, 

I2=78.95). 샘플크기에 따른 성별의 효과크기는 200명 

미만의 논문 15편과 200명 이상의 논문 5편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200명 미만의 논문에서는 성별의 효과

크기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004, 95% CI [-.016 

.009]), 200명 이상의 대단위 샘플을 사용한 연구에서

는 평균 효과크기가 -.034, 95% CI [-.058 -.009]로 

유의하였다. 이는 200명 이상의 연구대상이 포함된 논

문에서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남성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우울이나 PTSD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음을 의

미한다. 동질성 통계량을 살펴보면 샘플크기가 200명 

미만이었던 15편의 논문은 동질성이 어느 정도 충족되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Q=21.687, p=.085, I2 

=35.44),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5편의 연구는 

동질성이 만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Q=22.872, 

p=.000, I2 =82.44).

2) 관련변인의 효과크기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적 관련변인(불안, 문화적응 스트레스)과 긍정적 관련

변인(사회적 지지, 자존감)의 효과크기를 각각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정적 관련변인을 다루는 6편

의 논문에서 평균 효과크기는 .073이 산출되었으며 

95% 신뢰구간이 .045에서 .096으로 나타나 부정적 관

련변인이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미치는 영향

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검증되었다. 이에 대한 동질

성 통계량은 Q=21.604(p=.000), I2=76.86으로 동질성

이 만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 관련변인 

중 불안을 다루는 4편의 논문을 따로 분석하는 경우, 

평균 효과크기 .10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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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 .140]). 이는 불안이 높은 북한이탈주민일수록 

우울이나 PTSD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적 관련변인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연

구 2편의 평균 효과크기 .235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95% CI [.157 .301]).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북한이탈주민일수록 우울이나 PTSD를 경험할 가

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불안의 동질성 통계량

은 Q=17.947(p=.000), I2=83.28로 동질성이 만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동질

성은 Q=3.26(p=.071), I2=69.33으로 나타났는데, 문

화적응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연구의 수가 2개로 작았음

을 고려해 볼 때 Q 통계치의 유의수준을 .05가 아닌 .10

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

스의 효과크기 역시 이질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불안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모두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이나 PTSD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사

이에 제3의 변인이 개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 관련변인을 다루는 8편의 논문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도 -.042로 유의했다(95% CI [-.060 -.022]). 

동질성 통계량은 Q=34.024(p=.000), I2=79.43으로 

긍정적 관련변인들의 효과크기가 이질적임을 나타냈

다. 긍정적 관련변인 중 사회적 지지의 효과크기를 살

펴본 4편의 논문에서 평균 효과크기는 =-.076, 95% 

CI [-.109 -.041]로 유의했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높

게 인식할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이나 PTSD는 낮아

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질성 통계량이 Q=30.898 

(p=.000), I2=90.29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과 PTSD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크기가 연구마

다 상이하게 조사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긍정적 관

련변인 중 자아존중감을 포함하는 4편의 연구에서 산출

된 효과크기는 =-.091, 95% CI [-.131 -.046]으로 

유의했고, 동질성 통계량은 Q=3.118(p=.374), I2=0

으로 나타나, 동질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

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북한이탈주민일수록 우울이

나 PTSD가 나타나는 가능성이 낮았고, 이러한 연구결

과가 4편에서 모두 비슷하게 보고되었음을 의미한다. 

3) 프로그램의 효과크기

북한 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를 낮추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들의 효과크기를 살펴보기 위해, 3편의 논문

에 보고된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균 효과크기

는 =-.031로 작은 효과크기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95% 신뢰구간이 -.120에서 .078로 산출되어, 통

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동질성 통계량은 

Q=.910 (p=.634), I2=0으로 나타나 동질성이 확보되

었다. 이는 3편의 연구에서 모두 비슷한 효과크기가 산

출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우

울과 PTSD 관련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관련 연구물을 

종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영향을 미치

는 유의한 변인은 무엇인지, 관련 변인들의 평균효과크

기, 변인의 효과크기가 연구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 연구결과에 있

어서 성별의 평균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하지만 효과크기의 동질성 검증결과, 성별에 따

른 우울의 효과크기는 차이가 없었지만 PTSD의 효과크

기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민 여성

이 남성에 비해 PTSD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결과는 여성 난민이 강간과 같은 트라우

마 경험으로 인해 남성 난민보다 정신건강이 더 취약하

다는 연구결과(APA, 1994; Porter, 2004)나 서울 및 

경기지역의 북한이탈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적 외상경

험도 많고 PTSD에 더 취약하다는 Park(2007)의 연구

결과와 일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도출된 

개념은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이 PTSD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제3의 변인이 샘플크기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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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청소년과 성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모두에서 우울 및 PTSD

에 대한 남녀 차이는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연구대

상의 샘플이 200명 이상이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보였다. 즉, 200명 이상의 샘플이 사용된 북

한이탈주민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PTSD에 취약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난민의 정신건강에 관한 메타분

석 결과(Porter, 2004) 아동/청소년 집단의 적응유연성

이 정신건강의 취약성을 완충해주어(Green, et. al., 

1991) 성인집단의 정신건강이 더 취약하다는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200명 이하의 북한이탈

주민 PTSD 연구들이 주로 중국과 같은 제3국 체류

(Yoo, 2006), 하나원(Kang, 2001; Kim, 2008)과 같은 

지역사회 배치 이전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

과 관련이 있겠다. 지역사회 배치 이후 북한이탈주민 

PTSD의 전체 유병률 8.7% 중 여성이 10.2%, 남성이 

4.4%인 Kim & Yoo(2010)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

고 있다. 3년간 추적 연구에서 탈북 과정의 심리적 외상

보다는 남한 정착 후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 더 컸다는 Cho, et. al.(2005)의 연구에 비추어보았

을 때, 남한의 지역사회 배치 후 잠복되어 있던 PTSD가 

지역사회 배치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함께 지연 반응

되는 양상이 북한이탈주민 여성에게 더 뚜렷하다고도 

해석해볼 수 있겠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입국동

향을 살펴보면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자료

수집에 더 협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200명 이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정책 연구보고서(Kim & Yoo, 2010)나 

하나원 여성(Kim, 2010) 대상의 연구에 참여했을 가능

성이 있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첫째, 지역사회 배

출 후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위한 PTSD 개입에 보다 많

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과 PTSD에 관한 200명 이하의 학위논문이나 개인연구 

결과에 대한 주의 깊은 해석이 요구된다. 특히 200명 

이상의 자료수집이 어려운 탈북 아동 및 청소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PTSD 연구결과는 축소보고 되어 잠재적 

위험군으로 개입의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과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

구와 비교했을 때 성별의 효과크기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및 

PTSD에 관한 연구대상을 엄격히 구분하고 연령에 따

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영향을 미치

는 관련 변인 중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인이었고( =.235), 그 다음 순은 불안, 

자존감이었으며 효과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사회적 

지지” 변인이었다( =-.076).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관련변인이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및

 PTSD를 가장 크게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이나 PTSD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Kim 

& Jung, 2012; Rho & Won, 2009)들을 지지해주고 있

다. 반면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지가 

우울 및 PTSD를 완화시켜준다는 선행연구결과(Kim, 

2012)를 일부 지지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실천적 함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 개

입방안의 우선순위는 문화적응스트레스-불안-자존

감-사회적 지지 순이다. 개입 초기에는 북한이탈주민

의 우울과 PTSD에 기여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 감소에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는 공존률이 높은 불안을 함께 

다루는 치료방안이 도움될 것이다. 치료중기나 후반부 

개입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겪

게되는 다양한 좌절 경험에서 손상된 자존감을 향상시

키고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 확보에 목표를 두는 것이 

이들의 우울과 PTSD를 치료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방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우울 

및 PTSD는 정신과적인 접근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 그 중에서도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중요

하게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셋째, PTSD를 불안장애의 

한 분류로 진단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개

입을 자 문화적 관점에서 치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

니라, 치료자의 문화적 민감성이 길러져야함을 시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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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및 PTSD에 대한 

보조적 치료로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활용해볼 수 있

을 것이다. 즉, 남한사회 문화 체험, 학습 및 진로 멘토

링, 남북한 주민 통합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사회적 지

지망 확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및 PTSD에 대한 근

본적 치료와 함께 병행함으로써 치료-문화로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을 응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대

한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및 PTSD 프로그램 개발에 있

어서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심리개입(예: 이완훈

련, 명상, 마음 챙김) 특히 게슈탈트 프로그램의 효과성

(Kim, et. al., 2014) 연구와 상반된 결과라 하겠다. 더 

나아가서 소수민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5편의 논문

을 메타분석 한 결과 심리사회적 중재가 문화적응을 낮

추는 데 중간정도의 효과(0.44, 95% CI: 0.32, 0.56, 

p=.001)가 있다는 Hey & Polo(2008)의 연구(Lee & 

Yeun, 2012: 706 재인용)와도 상반되었다. 즉, 프로그

램을 받아도 우울 및 PTSD가 완화되지는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포함된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연구는 모두 남한의 지역사회 배치 이전 단계인 하나원

에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정착과정에서 허니문 단계에 

있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단기 프로그램이기 때문인 것

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우

울 및 PTSD 개입프로그램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개입프로그램이 특정 장소에서만 실시된다거나 

개인적 차원에서 연구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

에서 문화적응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도입되어야겠

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첫째, 연구 경향의 편중성의 

문제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우울 및 PTSD 연구를 포함

시키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에 있어

서 청소년 구분 없이 일반성인과 함께 이루어지다보니 

이것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탈주민의 정신건강 연구가 실태조사 위주로 이루어지

거나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우울과 PTSD 이

외의 변인에 사회적 관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바

이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

웠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대상의 축적된 자

료를 메타분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세부 연령별 우울 

및 PTSD의 차이를 비교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출판편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이

탈주민의 우울과 PTSD 연구자료 중 본 연구에서 관심

을 두고 있는 독립변인과의 상관관계가 없어 삭제된 경

우가 많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연구의 질을 높

이고 좀 더 엄격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메타분석 하기위

해 포함된 연구 편수가 적고 비교집단이 설정된 연구가 

거의 없는 등 연구의 질이 다소 높지 않아 일반화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셋째, 우울 및 PTSD의 측정방법이 

다양하고 연구대상에 대한 연령별, 남한거주 기간별 범

주의 편차가 심하여 이를 독립변인으로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변수 자체는 독립

변수로 사용되지 않았고, 성별에 대한 조절변수로 분석

하였는데, 이 연구대상이 청소년과 성인/성인의 두 집

단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연령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

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배제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

건강 관련 질적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도 추후연구로 

남겨두는 바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및 PTSD 

관련 기존 선행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북한이

탈주민의 우울 및 PTSD 예측변인 및 중재연구 효과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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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관한 메타분석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우

울과 PTSD 관련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자료의 수집은 데이터베이스(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Kiss), DBpia,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 서비스(Riss4U), 국회 도서관)에서 검색

하였다. 자료 분석은 국내외 학술자료 44편의 연구 중에 26편의 연구를 최종 선택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N=3,400). 자료검색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요 변인은 성별, 연령별, 연구샘플, 문화

적응스트레스, 불안, 자존감, 사회적 지지, 개입프로그램 8개였다. 성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r=-.003)과 PTSD(r=-.025) 간의 평균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종속변수의 

종류, 연령별, 샘플크기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 200명 이상의 여성 북한이탈

주민이 200명 이하의 남성 북한이탈주민 연구에 비해 우울이나 PTSD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관련변인의 효과크기를 검증한 결과 우울과 PTSD에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은 문화적응 스트레

스변인이었고(=.235), 효과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사회적 지지(=-.076)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

주민의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추후연구 방향을 논

의하였다. 

주제어 : 북한이탈주민, 우울, PTSD, 메타분석

Profiles Hyun Ah Kim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Ed.D. in June 
2006(Thesis: Development of Resilience Scale for Dislocated North Koreans in South Korea), be in active duty of incumbent 
Professor at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 Area of interest: counseling psychology, North 
Korean mental health, trauma resilience, Important Papers: “A mediation effect of ego resiliency between stresses and mental 
health of North Korean refugees youth in South Korea(2015)”, “The experience of the One-Person Household among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2014)”, “The influence of ethnic identity and acculturative stress of 1.5 generation 
Korean immigration adolescents on their levels of psychological adjustment”(haha6082@isu.ac.kr).


